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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1장 – 2장 강해개요(講解槪要)

1. 창1:1-2 말씀과

창조 첫째 날의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

2. 창조 둘째 날의 하나님의 사역(事役)과 예수 그리스도

3. 창조 세째 날 - 여섯 째 날의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

4.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創造) 하시다

5. 최초 안식일(安息日)의 제정(制定)과 예수 그리스도

6. 에덴동산의 창설(創設)과 최초의 교회(敎會)와 예수 그리스도

7. 에덴동산에서 최초(最初)의 가정(家庭)과 예수 그리스도



1. 창 1: 1– 2 말씀과

창조 첫째 날의 하나님의 사역(事役)과

예수 그리스도



성경(성경/ The Bible)은 어떠한 책인가?

성경(聖經)은
하나님의 영감(靈感)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깨달아 아는 책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照明/ Illumination)을 받아
믿음으로 알 수 있는 책이다



성경(聖經/ The Bible)을 믿습니까?

“나는 성경(聖經)을 믿는다”

그러면

성경(聖經)의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聖經)을 믿는 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聖經/ The Bible)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The Word of God)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權威)를 믿는 것이다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적(主權的) 사역(事役)이며

하나님의 절대주권(絶對主權)과 예정(豫定)과 섭리(攝理)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救贖事)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計劃)과 목적(目的)과 사랑(Agape)을 믿는 것이다

성경(The Bible)을 믿는 다는 것은



성경(The Bible)은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성경(The Bible)은

계시(啓示/ Revelaion) : 하나님의 주권

일반계시/ 특별계시

영감(靈感/ Inspiration) : 하나님의 주권/예정/섭리

축자(逐字/ Verbal) 영감설 / 유기적(有機的/ Organic) 영감설

조명(照明/ Illumination) : 하나님의 주권/예정/섭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 제자들에게 설명/ 성령의 역사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눅8:8)

정경(正經/ Canon) :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신구약 66권/ AD397년 카르타고(Carthage) 종교회의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의 말씀(The Word/ Logos)의 권위(權威)

태초에 하나님(Elohim)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1:1)

태초에 말씀(Logos/The Word)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Logos)은 곧 하나님(God/Jehovah)이시니라
(요1:1)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Incarnation)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1:14)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

1) 거시적(巨視的) 관점(Macro View)에서(숲/집의 외형)

성경의 구성과 신구약 성경의 주제별 내용연구

2) 미시적(微視的) 관점 (Micro View) 에서(나무/집의 내부)

성경의 권별 내용연구 – 귀납적(Inductive) 연구방법

성경읽기/성경쓰기/큐티하기/말씀듣기

3) 역사적(歷史的) 관점 (Historical View) 에서(나무/건물의 역사)

성경의 역사와 일반 역사를 비교하며 관찰



성경역사(聖經歷史) 와 일반역사(一般歷史)

성경역사 일반역사

창1:1(창조론) – 계21-22장(종말론)
천지창조(시작) – 새 예루살렘성(끝)

원시인(진화론) – 인류의 종말
인류사, 문화사, 국가별 흥망사

사람의 시간
크로노스/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복음(Gospel)중심

사람중심



태초(太初)에 하나님이

천지(天地)를 창조(創造) 하시니라(창1:1)

하나님은 창조주(創造主) 이시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Gen 1:1)

태초(太初)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셨다/ 창세기



태초(太初)에

하나님이

천지(天地)를 창조(創造)하시니라(창1:1)

하신

그 태초(In the Beginning)는 언제인가 ?
하나님의 사역(事役)의 시작(始作)



태초(太初)에 말씀(Logos)이 계시니라

이 말씀(Logos)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Logos)은 곧 하나님(God)이시니라(요1:1)

하나님의 존재(存在)의 시작(始作)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John 1:1)

태초(太初)에 말씀(Logos)이 계셨다/ 요한복음



태초(In the beginning)에 말씀(λογος)이 계시니라

태초(太初)에 말씀(Logos, λογος)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1:1)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Εν αρχη ην ο λογος.
και ο λογος ην προς τον Θεον,

και Θεος ην ο λογος.
.



태초(In the beginning)는 언제 부터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1: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1:1)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Εν αρχη ην ο λογος. (헬)

En arke e-en ho Logos.
In beginning/ the(ho)가 없다

God = the Word = ho Logos = 말씀



Εν αρχη ην ο λογος. (엔 아르케 에엔 호 로고스)

En arke e-en ho Logos.(헬라어)

태초가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으로 되어 있으나

헬라어는 태초가 “En arke”로 되어있다. 

그런데 Arke(beginning) 앞에 정관사 ho(the)가 없다.

영어로는 “In beginning”은 문법적으로 표기 할 수 없으나

헬라어는 문법적으로 “en arke”가 가능하다

태초에 정관사 (the, ho)가 들어가면 안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정해진 그 시간, 정관사(the, ho)를 써서는 안된다

.



히브리어로 “태초(太初)”는 “뻬레쉬트”이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뻬레쉬트 빠라 엘로힘 에트 핫산마임 웨에트 하아레츠
In the beginning  Created  God                  the heavens       and         the earth

“In the beginning” 을 말하는 “뻬레쉬트”는

“뻬레쉬트”의 “뻬”는 불분리 전치사로 영어의 In을 뜻하고

“레쉬트”는 근원, 머리, 시작, 시초의 뜻을 나타내며

“뻬”와 함께 합성어가 되어 시간의 원점(태초, 시초)을 나타낸다

영원의 세계에서 시간의 세계로의 출발점(태초, 시초)



태초를 말하는 뻬레쉬트와 엔 아르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뻬레쉬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제 막 시간이 시작한 시간의 출발점을 가리킨다

즉 뻬레쉬트는 무(無)로부터 유(有)가 시작되어 시간이 출발했던

영원과 시간의 접촉점을 가리킨다(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창1:1)

“엔 아르케”는 시간이 아예 시작하기 이전의

영원한 때를 가리킨다

즉 엔 아르케는 근본적으로 시간을 초월한

영원의 차원 전반을 가리킨다(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요1:1)

엔 아르케 / 영원대(Eternity  zone) 천지창조/ 시간대(Time zone)/ 종말 영생(永生) / 영원대(Forever zone)

뻬레쉬트/ 창조(시간)의 시작엔 아르케/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



하나님의 이름/ 세 가지 명칭(名稱)

엘로힘(The Elohim) 

특별한 능력(能力)과 권세(權勢)의 창조주(創造主) 하나님
(창1:1-31/2250 번) : 창1:1 / God the Creator, Almighty God

여호와(The Jehovah)/ 야훼(Yahweh)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출3:14-15/5321 번) : 요1:1 / Logos, God, Jesus

아도나이(The Adonai) 

나의 주님(My Lord)과 종(從, Slave, dulos)의 관계
(출20:7, 잠22:7 / 400번 이상) : 롬1:1 / The Lord : Slave, dulos



나는 스스로 있는 자(I AM THAT I AM.)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THAT I AM.)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3:13-14)



창세전(創世前)에 계신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엡1:3-6)



하나님의 햇수(나이)는 얼마나 될까?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나이)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욥36:26)

사람은 피조물이(被造物)고

하나님은 창조주(創造主)이시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I am that I am.)이시다
(출3:14)

하나님은 시간(時間)을 창조(創造)하신 분이시다

시간(時間)이 창조(創造)되기 이전에 이미 계신 분이시다
(창1:14-19, 엡1:4)

따라서 하나님은 나이를 알 수 없는 분이시다(카이로스/ 크로노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1: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 the earth

은
은하계 안에 있는 작은 지구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heavens)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聖殿)이오리이까

(왕상8:27) : 솔로몬의 기도

천지 만물(만유)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늘에 광명체(光明體)들을 창조(創造)하신 하나님

네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God said)

하늘의 궁창(穹蒼)에 광명체(光明體)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徵兆)와 계절(季節)과

날(日)과 해(年)를 이루게 하라
(창1:14)

시간(時間)을 이루는 광명체들은 네째 날에 창조(創造)하셨다

하나님은 시간(時間)을 초월(超越)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항상 현재(現在)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는 과거가 없으시다. 그 분이 처음(αρχη)이시고 현재이시다.

.



지구는 공전(公轉)과 자전(自轉)에 의하여 하루가 24시간

명
왕
성

천왕성

해왕성

태양계
1 년 365일

4 계절

자전 : 1일
24 시간



창 1: 2 에

태초(In the Beginning)에

하나님께서

천지(天地)를 창조(創造)하셨을 때의

그 땅(뭍)은 어떠하였나?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지구는 흑암이었다

땅이
혼돈(formless, chaos)하고 공허(empty)하며

흑암(darkness)이 깊음(deep)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the Spirit)은

수면(水面) 위에 운행(運行)하시니라(창1:2)

수면 (The face of the waters)

뭍(땅)은 수면(水面) 아래에 있었다 (셋째 날 까지)/ 땅은 사람의 마음과 같다(영적 의미)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땅)이 들어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창1:9)

깊음 (The face of the deep) / 수면(水面), 물(waters) / 흑암의 세력(전적부패/창3:6)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 (The Spirit of God moved)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마음과 가정

혼돈(formless, chaos) 
공허(empty, Vacuum)  
흑암(darkness) 

질서(order) : 고전14:33, 40 

충만(abundance) : 요10:10

빛(light) : 요8:12, 고후4:4-6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전14:33, 4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10:10)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8:12)



세상의 신(神) 곧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神)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昏迷)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形象)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傳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후4:4-5, 엡2:2)



혼돈(混沌), 공허(空虛), 흑암(黑巖)의 영적(靈的) 의미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榮光)을 아는 빛(Light)을

우리 마음(Soul)에 비추셨느니라
(고후4:6)

우리 마음(혼, Soul) 속에 있는 혼돈(formless), 공허(empty), 흑암(darkness)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었느니라

은혜(Grace)/ 거룩(Holy)/ 사랑(Agape)/ 성령(Holy Spirit) (창1:26, 2:7)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마음/가정

혼돈(formless, chaos) 
공허(empty, Vacuum)  
흑암(darkness) 

질서(order) : 고전14:33, 40 

충만(abundance) : 요10:10

빛(light) : 요8:12, 고후4:4-6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榮光)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Soul)에 비추셨느니라(고후4:6)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 우리의 마음(Soul)에 비취면

질서가 세워진다 (예수):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국가의 질서
공허(허무)가 채워진다 (성령):  충만(참 만족/ 참 기쁨/ 참 평안)을 갖게 된다

흑암이 물러간다 : 영적 흑암/ 정신적(마음) 흑암/ 세상적(육체적) 흑암이 물러 간다



창1:1-2과 창조, 첫째 날의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창1:3-5)

태초(太初)에 하나님이 천지(天地)를 창조(創造)하시니라
땅이 혼돈(渾沌)하고 공허(空虛)하며 흑암(黑暗)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Spirit)은 수면(水面) 위에 운행(運行)하시니라
(창1:1-2)



창조 첫째 날의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 (창1:3)



그 땅이
혼돈(formless, chaos)하고

공허(empty)하며
흑암(darkness)이

깊음(deep)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the Spirit)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1:2)

빛이 없는 땅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마음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1:3-5)



첫째 날 창조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혼돈/ 공허/ 흑암

인간의 이성(Reason)의 한계
인본주의(人本主義)
유물사관 / 진화론

인간의 지혜 / 인간의 지식
형이하학(形而下學)/육(肉)에 속한 학문

인간적 믿음
자생적 믿음 / 불완전한 믿음

헬라인의 이성적 로고스(Logos)
만물의 존재의 제일 원인

아메바,원소,불,물,힘,이성적 로고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질서/ 충만/ 빛

하나님의 계시(Revelation)
십자가의 도(道)/Agape

유일신 하나님(God) / 창조론
하나님의 지혜 / 하나님의 지식

(잠1:8, 9:10. 고전12:8)
형이상학(形而上學)/영(Spirit)에 속한 학문

받은 믿음/ 성령의 은사(고전12:9)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엡2:8-9)

성경적 믿음(롬10:8-13, 히11:1-3)

사도 요한의 계시적 로고스 (Logos)
(요1:1, 14, 요일1:1/ 창1:3-5/ 고후4:4-6)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

빛

창1:3-5
요1:1-5
요1:14
요8:12
요일1:5 
고후4:4-6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첫째 날의 시작은 언제 부터인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창1:5)

저녁이 되기전 빛의 시작(始作)

곧, 첫째 날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시작(始作)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 하신

그 때 부터이다
(창1:3)



하나님이 이르시되 (God said)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하시니

빛(Light, Poz)이 있었고

그 빛(Light, Poz)이

하나님이 보시기좋았더라 (창1:3-4)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하나님(Holy Spirit)이시고, 예수님(성육신/ Incarnation)이시다

말씀(Logos)이 육신(Flesh)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1:14)

.

첫째 날, 창조(創造)하신 빛은 어떠한 빛인가?



태초(In the beginning)에 말씀(Logos)이 계시니라

이 말씀(The Word)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The Word, Logos)은 곧 하나님(God)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Life)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Light)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요1:1-5)

그 생명(Life/ Soe) = 빛(Light/ Pos) = 말씀(Logos) = 예수(Jesus)

‘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어떠한 빛인가?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하셨다 : 창1:3-4

넷째 날, 광명체(해 달 별)들을 창조하셨다 : 창1:14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태양 빛이 아니고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하나님의 영광(榮光)의 빛이다

하나님의 영광(榮光)의 빛 : 계21:23/ 22:5/ 사60:19/ 30:26

하나님은 빛이시다 : 요일1:5 

예수님은 빛이시다 : 요8:12/ 12:46/ 요1:7-12/ 마5:14/ 고후4:4-6

성령님은 불(聖火)로 오시다 : 행2:1-4/ 눅24:32

.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계21:22-25)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계22:5)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豫言)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사60:19)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사30:26)



하나님과 예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일1:5)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8:12)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요12:46)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요1:6-13) 



나를 믿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5:14-16)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후4:3-6)



성령님은 불(聖火)로 오셨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2:1-4)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눅24:32)




